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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해화
*
: 형태만 남기고 실질적인 권한은 없게 하는 것. 앙상한 모습처럼 부실해 짐. 

국내 자동차 제조회사 각 사 및 대기업 1차 협력사는 자동차 전용 기능 안전 규격인 ISO26262에 대

한 대응을 가속시키고 있다. 한편으로, 중규모 이하의 협력사는 ISO26262 대응을 진행할 수 없는 것

이 현재의 상태이다. 본 연재에서는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ISO26262를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실질적

인 방안에 대해서 소개한다. 

글: DNV비즈니스•어슈어런스•재팬기능안전부팀 ┃ 출처: MONOist 

번역: 이채원•카이젠컨설팅 

 

정식 발행으로부터 1년 경과 

2011년 11월에 정식 발행된 자동차 전용 기능 안전 규격 ISO26262에 대하여, 이제까지 계속 관망만 

하였던 국내 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식 발행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국내 자동차 업계의 대응을 뒤돌아보면 그 동안 

ISO26262의 규격 요구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툴을 파악하고, 명확한 결과를 내

고자 하는 방향성 수립이라는 큰 흐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ISO26262 대응을 위한 활동에 발맞

춰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 개발 현장에서 발생되어온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습

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도 많은 국제 규격이 발행되어 왔지만 그때마다 미국•유럽 등에게 기회를 빼앗겨 

이렇다 할만한 성과를 낼 수 없어 괴로운 경험을 해온 국내 산업계로서는 당연한 조치일지도 모릅니다. 

ISO26262는 “안전”에 맞춘 규격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 준비하고 있지 않았던 회사의 경영상의 리스

크(해외 시장에서의 사업 전개, 문제 발생 때의 배상 규모 등)는 꽤 큽니다. 이 때문에 일단 규격 대응 

체제를 정돈하는 것을 먼저 진행하고, 개발 현장의 실태에 맞춘 조정 작업은 뒷전으로 하는 상황도 있

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기능 안전 대응을 전제로 한 견적이나 발주 의뢰도 나

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 현장의 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규격 대응을 위한 체

제 정돈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어느 쪽이 좋은가를 판단하는 것은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중소 공급자를 위한 실천적 ISO26262 도입 (1) 

ISO26262 대응을 시작하기 전에 이해해 두어야 할 것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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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간에, “비용을 들여서 급하게 ISO26262 대응을 진행시켜는 보았지만, 나중에 남은 것은 사용되

지 않는 규정 및 템플릿이 쌓였다” 라는 사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본 연재의 취지 

자동차 산업은 일본의 기간 산업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제조 회사로부터 하청까지 공급 체인의 저변이 

넓고 기업의 규모도 다양합니다. 

또 ISO26262는 매니지먼트, 시스템 개발, 하드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양산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생산의 설계, 개발을 중심으로 한 방대한 양의 규격으로, 이것은 ISO26262가 자동차 개발에 종사하는 

많은 기업이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규격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SO26262 대응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힘이 있는 대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중규모 이하 급의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와 같은 비교적 힘이 없는 기업이 제대로 실시할 수 있을까요? 하다 못해 “우선

은 체제를 정돈하고 현장과의 조정은 나중에”라는 것과 같은 대응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

니다. 중규모 이하의 협력사들은 적은 예산, 한정된 인적 자원 내에서 효율을 좋게 하는 동시에 성과가 

나오는 형태로 규격의 요구사항을 구축, 전개, 정착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일본의 기간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서의 산업 기반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들이 잘못한 

ISO26262를 진행시킨다면 결과적으로 원가 상승, 기술력 저하, 국제 경쟁력 저하의 사태에 빠져 버릴 

지도 모릅니다.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대응을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ISO26262 대응을 위한 진행 방안 

그림 1은 ISO26262 대응을 위해 사내에서 진행할 때의 일반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프로

세스는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축 프로세스를 “전개”하고 그 결과를 통해 얻은 “교훈”을 프로

세스에 반영시키는 “지속적 개선”의 루프를 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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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ISO26262 대응을 위한 진행 방안 

기업에 따라서는 “프로세스 구축” 과 파일럿 프로젝트로의 “전개”를 병행해서 진행하면서 프로세스 구축

과 전개 과정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나타낸 활동들을 각 단계 별로 

밟아 진행시켜 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본 연재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ISO26262 대응에 관해 지원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ISO26262 대응을 

시작하는 중소 협력사에 초점을 맞춰 그림1에 나타낸 기본적인 진행 방안에 따라 각 단계별 포인트 및 

과제, 대응책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원문 ┃ http://monoist.atmarkit.co.jp/mn/articles/1303/08/news012.html 


